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이름은 영원히 남았다. 스포츠동아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실시한 스포츠 전문가 100인 설문에서 선동열(야구), 차범근(축구), 허재(농구), 강만수(배구), 박세리(골프), 김연아(일반 체육·왼쪽부터)가 종목별 최고 레전드로 꼽혔다. 스포츠동아DB

시대가 변하며 스포츠를
보는 잣대도 달라졌다. W
AR(야구·대체선수대비승
리기여), PER(농구·선수

효율성지수) 등 수많은 가공 기록들이 최근
선수 평가의 트렌드이지만, 전설들이 수놓은
이야기들은이러한기록너머에있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12주년을 맞아 체육계
전문가 100인에게 자신이 속한 종목의 역대

최고 전설이 누구인지 물었다. 5대 프로스포
츠와 일반 체육 전체, 총 6개 영역 전문가
100인에게 물었지만 답은 대동소이했다. 투
표인단대부분이모두의기억속에선명한전
설들을소환했다.

‘무등산폭격기’선동열전감독(57)은야구
계전문가20명중9명의지지를받았다.현역
시절선전감독과상대한경험이있는타자출
신A감독은“최고의투수다.더설명할게없

다”고 밝혔다. B 감독도 “자타공인 한국야구
최고의 레전드”라고 칭송했다. ‘태양의 영원

한라이벌’고(故) 최동원은 6표로 2위를차지
했다.선전감독에게표를행사한B팀감독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면 선동열-최동원을
나란히꼽았을것이다.이들의스토리는영화
로담기힘들만큼극적이었다”고덧붙였다.

축구와농구,골프의투표결과는 2년전인
스포츠동아창간10주년결과와같았다.축구
계 20명의 투표인단 중 17명이 차범근 전 감
독(67)에게 표를 던졌다. 1979년 독일프로축
구 분데스리가에 진출해 두 차례 유럽축구연
맹(UEFA)컵 우승을 이끌었던 전설이다. 한
축구계 전문가는 박지성(은퇴), 손흥민(토트
넘) 등이 있음에도 “차범근의 활약상을 이길
선수가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또다른
D 전문가는 “그 도전정신이 빛났다”고 회상
했다.

농구계의 표심은 허재 전 감독(55)에게 쏠
렸다. 15명 중 절반에 달하는 7명이 허 전 감
독을 뽑았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잘하
는 선수”라는 수식어가 허 전 감독의 위상을
상징한다. 골프에서도 ‘영원한 여제’ 박세리
여자 대표팀 감독(44)이 4표로 ‘탱크’ 최경주
(50·3표)를 1표차로제치고2년전에이어또
한번1위에올랐다.

배구계는 이번 투표에서 ‘원조 한류스타’

강만수 한국배구연맹 유소년육성위원장(65)
의기억을끄집어냈다. 1980년대국가대표레
프트로 ‘아시아의 거포’로 불린 전설로 15표
중 7표를 받았다. 2년 전인 창간 10주년 기념
설문에서 배구계 레전드 1순위로 꼽혔던 ‘여
제’김연경(엑자시바시)도2표를받았다.이밖
에도김호철김세진여오현장윤희등전설들
이언급됐다.

일반 체육쪽에서는 여러 후보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퀸’은 역시 전 피겨선수 김연아
(5표)였다.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기억되는
1936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故) 손기정 선생과 1992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국민체육진흥
공단감독이각각3표,2표를받았다.

최익래기자ing17@donga.com

선동열 9표·故 최동원 6표꺞‘명불허전’
축구에선 17명 투표인단 차범근 지지
농구계표심절반은 ‘농구대통령’허재
골프여제 박세리·배구전설 강만수꺠톱
일반체육꺠부문,피겨퀸김연아최다표

창간특집｜스포츠 전문가 100인 리서치…종목별 역대 최고 레전드는?2020년 3월 25일2 수요일 제3296호

선동열·차범근·허재…꺞팬들의가슴에새겨진 ‘슈퍼히어로’

결코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될 유
산이 있다. 대한민국 스포츠에게 고(故) 손
기정선생의 1936 베를린올림픽남자마라톤
금메달이그렇다.

창간 12주년을맞이한스포츠동아가스포
츠 전문가 100명의 설문을 진행한 결과, 손
기정 선생을 ‘역대 최고의 한국 스포츠 레전
드’로 꼽은 응답이 많았다. 전 종목에 걸쳐
총17표를얻어 ‘피겨퀸’김연아(30·28표)의
뒤를따랐다.

2002년 90세 일기에 세상을 떠난 손기정
선생은 민족의 한을 달랜 영웅이다. 일본은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을 그들의 소유
라고 주장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역
시 여전히 ‘일본의 것’으로 보지만 한국인들
에게는첫번째올림픽금메달이었다.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는 2시간29분19초
2로경기장결승선을통과해 월계관을 쓴손
기정 선생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지면에 실어(일장기 말소사건) 엄청
난 반향을 일으켰다. 폭정을 일삼은 일제의
위협을 감수할 만큼, 손기정 금메달의 높은
가치를인정한것이다.

스포츠동아는 2008년 3월 24일 창간호를
통해 ‘역대올림픽최고스타’로손기정선생
이 뽑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알렸다. 그로

부터 10년 뒤, 비슷한 형식의 리서치를 실시
했고또다시같은응답을받았다.스포츠인
사 100명 가운데 25명이 대한민국 체육의
‘올 타임 넘버원’으로 베를린올림픽 월계관
의주인공을꼽았다.

비록 2년 후 김연아에게 ‘스포츠 레전드’
의 자리를 내주긴 했으나 손기정 선생이 모
든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타오를
불멸의 영웅이라는 점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이들은 흔치 않다. 2018년에도, 또 올해도
많은이들이되물었다. “손기정선생처럼위
대한인물을어디서찾을수있겠냐”고.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민족의한’ 달랜 ‘불멸의이름’ 손기정

1936 베를린올림픽마라톤금메달
일장기지운동아일보사진큰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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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손기정 선생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소식을 전한 당시 동아일보 지면.
동아일보는 손 선생의 가슴에 새겨진 일장기를 지
워 보도했다. 동아일보DB

한국스포츠가 잊지 못할 위대한 유산


